
대토보상리츠 관련 안내사항

대토보상리츠는 보상자가 현금보상 대신 선택한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이하 

‘대토보상권’)를 출자하여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입니다. 리츠가 

부동산개발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대토보상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로, LH 공공

주택사업지구 내 토지를 확보하여 LH 등 자산관리회사(이하 ‘AMC’)에 개발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하므로 사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이 높고, 투자보고서 등 

리츠의 중요 자료가 정부기관에 제출되기 때문에 사업 투명성 또한 높습니다.

이러한 대토보상리츠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에서는 대토보상권 불법전매 

기사가 보도되는 등 일부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토지주의 대토보상권을 악용

하려는 사례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대토보상권의 불법전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이며, 일부 민간 

업체의 대토보상권을 담보로 한 선지급금 지급 행위 역시 편법전매에 

해당되므로 토지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특정 리츠와 자산관리 계약체결 계획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향후 리츠가 계약을 요청할 경우 해당 리츠 민간 

업체 참여 여부와 민간 업체가 참여했을 시 해당 업체의 자격요건(부동산

개발업 또는 주택개발업 등록 등) 및 토지주 모집 시 선급금 지급 등 시장 교란 

행위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AMC 참여를 결정할 예정이오니 

리츠 설립 등 사업 추진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